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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문제를 보고 학생들이 적지않게 당황했을겁니다. 이 문제가 너무 낯설기 때문이죠.

이 때 해결해줄 열쇠는 당연히 자료분석이죠.

복사 에너지량의 편차는 기온차를 뜻하죠.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이 들어올수록 기온은 높아
지니까 복사 에너지량의 편차가 커질수록 기온의 차이가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.

먼저 자료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겠습니다. 위에게 7월, 밑에게 1월, 가로축이 시간, 세로축이 
위도임을 파악하고 각 시간별로 해당 지점에서 기온의 편차가 어떤지? 알아내고 이해하는게 
이 문제를 푸는 핵심적인 실마리예요.

먼저 A 시기를 보겠습니다. 7월에 북반구는 편차가 컸어요. 그러니까 A시기 7월은 북반구가 
여름이었고, 매우 더웠습니다. 다음에 1월의 북반구 역시 편차가 컸는데 음의 값을 가지고 있
으니까 온도가 더 낮았다는 얘기네요. 그러니까 A시기 1월은 북반구가 겨울이었고 매우 추웠
네요



결론적으로 A 시기 북반구는 더 더운 여름, 더 추운 겨울로 연교차가 컸습니다.

B 시기를 보면 7월에 북반구는 편차가 작고, 음이었던만큼 덜 더운 여름이었습니다. 또 1월의  
경우도 양의 값이지만 작은 편차를 보이는 걸 보니 덜 추운 겨울이었네요.

결론적으로 B 시기 북반구는 덜 더운 여름, 덜 추운 겨울로 연교차가 작았습니다.

이제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조금 적었던 남반구를 간단히 보면, 7월에는 A 시기의 
기온이 B 시기의 기온보다 더 높고, 1월에는 A 시기의 기온이 B 시기의 기온보다 더 낮았습
니다. 결국 A 시기의 남반구 연교차도 B 시기세 비해 컸네요?

이렇게 우리는 문제에 필요할 법한 자료를 모두 잡아내었습니다.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볼
게요.
음....ㄱ,ㄴ,ㄷ 모두 자료 분석으로 파악이 가능하네요 ㅎㅎㅎㅎ

이쪽에서 자료 분석 문제가 정말 잘 나오니까 참고해서 열심히 준비해보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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먼저 자료 (가)를 보겠습니다. 9월 9일부터 태풍이 관측 시작되었고 점점 북상하면서 기압이 
감소하는 추세네요. 그렇게 기압이 감소하다가 945hPa를 찍은 후부터 다시 기압이 오르고 있
습니다.

태풍의 기압이 낮아질수록 태풍의 세기가 강해지고, 기압이 높아질수록 세기가 약한 거 아시
죠? 그리고 북위 30도 부근에서 태풍의 진행 방향이 변하는데 이건 무역풍과 편서풍대의 바
람 방향 때문입니다. 그리고 간격이 넓을수록 태풍의 이동 속력이 빠른 것도 아셔야겠죠?

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을게요. A는 안전반원일까요 위험반원일까요? 안전반원은 태풍의 왼
쪽에서 반시계방향 풍향 변화이고 위험반원은 태풍의 오른쪽에서 시계방향 풍향 변화입니다.

따라서 A는 안전반원이겠네요.

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.

ㄱ과 ㄷ은 자료 분석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었을겁니다.

ㄴ에서는 자료 (나)를 이용해야하는데 정말 생소한 자료일 수 있어요. 그런데 여기에서는 정말 
순수하게 태풍의 방향과 세기만 알면 되는겁니다. 14일에 태풍의 진행 방향이 어땠고 얼마나 
빠르게 움직이는지 자료 (가)를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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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의 출제의도는 엘니뇨, 라니냐 현상에 의해 나타나는 변화를 알고 있는지입니다. 이 문제
에서 자료분석은 저 지도를 통해 해당 시기가 엘니뇨인지, 라니냐인지 판정하는 게 전부네요..

서태평양 적도 지역의 강수량의 편차가 커 관측시기에 서태평양은 강수량이 많은 저기압 상태
이고 동태평양 적도 지역은 강수량이 적은 고기압 상태네요. 이를 통해 지금은 라니냐 시기임
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라니냐 시기는 무역풍의 세기가 강해져 동태평양 적도는 고기압, 서
태평양 적도는 저기압을 나타내지요.

이제 이걸 바탕으로 ㄱ,ㄴ,ㄷ 선지를 하나하나 풀어봅시다.

강수량 편차가 +0.5mm/일인 지역은 자료에 따라 짙은 색(빗금이 없음)으로 칠해져있는데 살
펴보면 동태평양 적도부근보다는 서태평양 적도 부근에 분포해있습니다.

또한 동태평양 적도 지역 해수면의 높이가 고기압으로 인해 내려가고, 서태평양 적도 지역 해
수면의 높이가 올라가므로 해수면 높이의 동서편차는 커집니다. 또한 무역풍이 강해져 남적도
해류는 무역풍에 의존하니까 자연스럽게 강해지겠죠?

이 문제는 사전 자료분석보다는 문제를 풀면서 쳐낼 자료가 좀 더 많은 쉬운 문제였습니다.

지구1 킬러 자료분석문제도 쉬운 자료분석문제에서 파생되니까 저난이도의 자료분석도 어느 
정도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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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림을 보면 바로 알아채야겠죠? 이건 온대저기압이라는 사실을..

온대저기압은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기에 문제의 자료 (가)와 (나)의 순
서를 맞춰보몃 (나)->(가) 입니다.(나가라고 했다고 나가지 마세요)

결국 온대 저기압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제 P가 
눈에 띄는데 P에 대해 따져보고 문제를 풀겠습니다. 

12시간동안 P 지점은 한랭전선이 통과했으니까 풍향이 남서에서 북서로 변했고, 기온이 떨어
졌으며 적운형 구름이 생기면서 소나기가 쏟아지는 등 한랭전선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.

그리고 자료 (다)는 풍향에 대한 건데 문제에서 (다)를 어떻게 써먹을지 찾아보도록 하죠.

ㄱ과 ㄷ은 자료 분석에서 모두 확인된 내용입니다.

그 다음으로 ㄴ을 보면 (다)의 풍향계가 북서쪽을 가리키고 있어 (다)의 풍향은 북서풍입니다. 
자료분석을 통해 북서풍이 불 때는 한랭전선이 지난 후인 (가)임을 알 수 있죠?

음...점점 소재가 떨어져서 쉬운 문제를 다뤘는데 그래도 수능에서 쉬운 건걸 놓칠 수 없으니 
쉬운 자료분석이더라도 잘 봐 주세용...

기출해설이 아니라 문제의 자료를 보는 방법을 전달하고, 개념을 다시 짚고 공부하자는 취지
에서 [평가원 자료분석]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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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문제가 뭔 자료분석이냐? 하고 반발할 수 있을겁니다. 하지만 이 문제에서 배울 수 있는 
게 있어서 자료분석에 넣었어요.

문제에 나와 있는 정보에 따르면 (가)는 응회암이고 (나)는 규암입니다. 응회암이야 화산재가 
쌓여 만들어진 퇴적암이지만, 규암은 변성암입니다. 

이 문제엔 낚시(?)가 있어요. 규암인데 퇴적 구조가 나타난다고 합니다. 

여기서 우린 지엽적인 개념 하나와 문제를 풀 때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어요. 무슨 얘기나
면, 문제에서 규암(변성암)이지만 퇴적 구조가 나타난다고 언급되어 있고, ㄴ 선지는 그 퇴적 
구조가 뭐냐고 묻고 있습니다.

개념을 꼼꼼하게 공부하지 않았거나 문제를 제대로 읽지 않은 학생들은 '규암은 변성암인데? 
변성암에 무슨 연흔~ 연흔은 퇴적 구조잖아!' 이런 생각을 하고 ㄴ 선지를 아무렇지도 않게 
넘길 수 있는거죠.

평가원은 이걸 노린겁니다. 문제를 잘 읽으세요. 심지어 이거 제 기억으로는 수특 연계문제였
습니다.

규암이 변성암이지만 문제에 따르면 퇴적 구조가 나타난다고 되어 있죠? 우린 이걸 짚어야 합
니다. 문제에 어느 정도 힌트가 박혀 있어요. 자료분석은 꼼꼼히 개념에 입각해서 하는 게 중
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, 문제도 하나의 자료입니다. 선지를 해석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요.

그러니까 언제나 지구과학 문제를 꼼꼼히 대하는 자세를 갖길 바랍니다!




